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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경기도 고양 용머리 천주교 신앙공동체는 1827년 무렵에 형성되어 현

대에 이르기까지 그 명맥을 이어왔다. 이러한 사실은 서울 서강 밤섬에 살

던 김효임·김효주 자매의 가족들이 입교한 뒤 1829년 이전에 외가가 있는 

용머리로 이주하여 신앙생활을 한 점과 용머리에 살던 원윤철의 가족들이 

1827년 이전에 입교한 점으로 보아 알 수 있다. 1835년 말 모방 신부가 입

국했을 때 용머리 교우촌의 신자는 총 30~40명이었다. 이러한 용머리 교

우촌은 모방 신부의 사목 방문을 통해 공소로 설립되었다. 이때 공소집 주

인 김 안토니오는 공소회장으로 임명되었다. 1839년 기해박해 때 용머리 

공소의 김효임·김효주 가족들이 체포되었다. 그들 중 김효임·김효주 자매

만 모진 고문에도 신앙을 굳게 지켜 순교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배교하고 

풀려났다. 이때 용머리 출신으로 서울에 살던 원귀임도 체포되어 신앙을 

증거하고 순교했다. 체포를 면한 원윤철은 기해박해 이후에도 용머리에

서 신앙생활을 계속하면서 선교사들을 영입하는 일에 힘을 쓰는 등 교회

* 새남터 아카데미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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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도자로 활동했다. 그러나 병인박해가 한창이던 1866년 10월 원윤철

이 생질 성연순과 함께 용머리에서 체포되어 순교하면서 용머리 신앙공동

체는 또 시련을 맞았다. 그 뒤 1886년 한불조약의 체결로 선교사들의 전교 

활동이 가능하게 되면서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재건되어 1910년부터 행주 

본당 소속 고양 지역 공소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으며, 현대에 이르기까지 

고양 지역의 대표적인 신앙공동체로 그 명맥을 이어왔다. 그러므로 용머

리 공소는 고양 지역의 유서 깊은 신앙공동체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핵심어 : 용머리, 고양, 용머리 교우촌, 김효임, 김효주, 원귀임, 원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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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경기도 고양 용머리에는 1839년 기해박해 이전부터 천주교 신앙공

동체가 형성되어 있었다. 1835년 11월 말(양력 1836년 1월 중순)에 입

국한 모방(Maubant, 羅) 신부가 조선 교회의 교세에 대해 보고 받은 내

용에 보면, 용머리 교우촌에 대한 언급이 들어 있다. 그리고 용머리에 살

던 김효임(골룸바)·김효주(아녜스) 자매와 용머리 출신인 원귀임(마리아)

이 기해박해 때 체포되어 순교하여 모두 성인품에 올랐다. 또한 1866년 

병인박해 때 용머리에 살던 원윤철(요한 세례자)이 체포되어 순교했고, 

1910~1937년 교세통계표에 용머리 공소가 등장한다. 이런 여러 사실들

로 볼 때, 고양 용머리는 기해박해 이전부터 천주교 신자들이 교우촌을 

이루어 신앙생활을 했던 곳일 뿐만 아니라 기해박해 이후부터 일제강점

기에 이르기까지도 그 명맥이 유지되어 온 유서 깊은 신앙공동체라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2008년에 ‘경기 북부 지역과 한국천주

교’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심포지엄에서 처음 주목을 받아 그에 관한 사

실 일부가 교회와 학계에 알려지게 되었다.1) 그러나 그때 발표한 연구들

은 경기 북부 지역이라는 넓은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용

머리 신앙공동체의 실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못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회 측 자료인 『기해일기』, 『기해·병오박해 순

교자 증언록』, 『앵베르 주교 서한』, 『페레올 주교 서한』, 『치명일기』, 『병

1) 방상근, 「19세기 경기 북부 지역의 천주교」, 『교회사연구』 31, 2008, 29~31쪽; 양인성,  「개화기·일제시

대 경기 북부 지역의 천주교 -본당 및 공소와 신자 수 변화를 중심으로-」, 『교회사연구』 31, 2008, 48~7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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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박해순교자증언록』, 경기도 지역 교세통계표 등과 관변 측 자료인 『포

도청등록』, 『조선왕조실록』, 『일성록』, 『승정원일기』, 족보 자료인 『원주

원씨문정공파보』 등을 두루 활용하여, 용머리 신앙공동체에 대해 체계적

으로 연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형성과 공소의 설립

에 대해 알아보고, 다음으로 용머리 신앙공동체와 기해박해 및 병인박해

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개화기·일제강점기 용머리 신앙공

동체에 대해서도 주목해 보기로 한다. 이러한 연구가 용머리 신앙공동체

의 실상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용머리 신앙공동체를 현양하는 데 기

여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Ⅱ.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형성과 공소의 설립

1.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형성

고양 용머리에는 언제쯤 천주교 신앙이 처음 전파되었을까. 신유박해 

때까지는 용머리에 천주교가 전파된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용머리에 천주교 신앙이 전파되어 신앙공동체가 형성된 시기는 그 이후

가 아닐까 생각된다.2)

용머리 천주교 신앙공동체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인물들은 김효

임·김효주 자매 가족들이다. 그들은 본래 밤섬에서 살다가 뒤에 고양 용

머리로 이주했다.3) 두 자매의 가족들 중 누가 맨 처음 천주교를 믿게 되

었을까. 이에 대해서는 자료마다 각기 다르게 언급되어 있다. 김효임·김

2) 방상근은 고양 지역 신앙공동체가 형성된 시기를 신유박해로 와해된 교회를 재건한 이후로 보았다(방상

근, 앞의 논문, 31쪽.)

3)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천주교 수원교구, 2011, 

269·271·277쪽과 같은 책 「김 루치아 증언」, 309쪽; 방상근, 앞의 논문,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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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주 자매의 올케인 김 루치아는 1883년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 때, 

두 자매가 모친과 한가지로 문교했다고 증언했으며,4) 『기해일기』에는 모

친과 육 남매가 한가지로 문교했다고 되어 있고,5) 『페레올 주교 서한』에

는 어머니와 육 남매가 함께 천주교에 입교했다고 되어 있다.6) 반면에 김

효임·김효주 자매의 동생인 김 베네딕타는 1883년 기해·병오 순교자 시

복재판 때, 부모는 본래 비신자였는데 모친이 중년에 문교하여 그 자식을 

잘 가르치며 길렀다고 증언했다.7) 이들 중 두 자매의 동생인 김 베네딕타

의 증언이 가장 구체적이다. 그는 1826년생8)으로 1813년생9)인 올케 김 

루치아보다 나이가 어렸지만 모친이나 오빠와 언니들로부터 집안의 신

앙 내력에 대해 들어 자세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때문에 그는 집안의 신

앙 내력에 대해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증언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

러므로 그의 증언에 따라 두 자매의 모친이 먼저 입교한 뒤 자녀들을 가

르쳐 입교시켰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김 베네딕타의 증언에 의하

면, 두 자매의 모친은 정 마리아이다.10)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정 마리아가 입교한 시기로, 남편 김씨가 죽

은 뒤에 교리를 배우고 입교했느냐 아니면 남편 김씨가 죽기 전에 교리를 

배우고 입교했느냐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서도 증언이 서로 엇갈린다. 

『기해일기』에는 남편 김씨가 죽은 후에 정 마리아와 육 남매가 한가지로 

입교했다고 되어 있고,11) 용머리 출신 원 마리아도 1885년 기해·병오 순

교자 시복재판 때, 정 마리아는 남편 김씨가 죽은 후에 교리를 배워 입교

4)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309쪽.

5) 『기해일기』, 「김 골룸바·김 아녜스」, 성·황석두루가서원, 1986, 102쪽.

6)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천주교 

수원교구, 2012, 827쪽.

7)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69쪽.

8) 위와 같음.

9)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293쪽.

10)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 255쪽.

11) 『기해일기』, 「김 골룸바·김 아녜스」, 1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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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고 증언했다.12) 반면에 정 마리아의 딸 김 베네딕타는 1883년 기해·

병오 순교자 시복재판 때, 부친이 외교인으로 모친과 자녀들의 천주교 신

봉을 엄금하여 조상제사를 유교식으로 지내게 했으나,13) 모친이 어린 자

식들을 데리고 피하여 순종하지 않자,14) 부친이 진노하며 집안이 망할까 

두려워하고 실망하여 목을 매 자살했다고 증언했다.15) 이 중 김 베네딕타

의 증언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또한 관련 내용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가족

의 증언이라는 점에서 가장 신빙성이 있다. 그러므로 정 마리아는 남편 

김씨가 자살하기 전에 입교했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즉, 정 마리아

가 교리를 배워 입교한 데 대해, 남편 김씨가 엄히 금하며 조상제사를 유

교식으로 지내게 했으나, 정 마리아가 이를 따르지 않고 천주교 신앙을 

고수하여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피신하자, 이에 격분한 남편 김씨가 집안

이 망할까 두려워 목을 매 자살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 마리아의 며느리 

김 루치아는 시아버지 김씨가 자살한 뒤인 1829년에 김 안토니오와 결

혼했다고 증언했다.16) 그러므로 정 마리아와 그 자녀들은 1829년 이전에 

교리를 배우고 입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여기서 주목이 가는 대목은 남편 김씨가 부인 정 마리아와 자녀

들의 천주교 신봉을 엄히 금하며 유교식 조상제사를 지내게 하자, 정 마

리아가 천주교 신앙을 고수하여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피신한 곳이 어디

냐는 점이다. 남편 김씨가 자살한 뒤, 정 마리아가 자녀들을 데리고 고양 

용머리로 이주한 점을 고려할 때, 정 마리아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피

신한 곳은 고양 용머리로 생각된다. 아무런 연고도 없는 곳으로 어린 자

12)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천주교 수원교구, 2012, 

661쪽.

13) 김 베네딕타의 증언에는 ‘이단을 시키니’로 되어 있는데, 이는 조상제사를 유교식으로 지내게 했다는 뜻

으로 이해된다(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71쪽). 

14) 김 베네딕타의 증언에는 ‘모친과 동생들이 피하여 순종치 않으매’로 되어 있는데, 이는 모친이 어린 자식

들을 데리고 피하여 순종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된다(위와 같음). 

15) 위의 책, 269·271쪽.

16)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293·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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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들까지 데리고 갑자기 피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므

로, 용머리는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갑자기 피신하는 정 마리아를 쉽사리 

받아줄 수 있는 특별한 연고가 있는 곳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용두초등학교 앞에 있는 마을들인 용두1리(창릉동 7통)와 용

두2리(창릉동 6통)는 본래 원주원씨·경주정씨·나주임씨 세 성씨가 세거

해 온 마을로, 원주원씨가 60~70%에 달한다고 한다.17) 김효임·김효주 

모친의 성씨가 정씨인 점과 1839년 기해박해 당시 용머리에 원 마리아의 

가족과 임정갑의 가족 등이 거주하고 있었던 점18), 그리고 원주원씨 문정

공파의 원천보(元天輔, 1504년생)와 그 후손들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용두리에 묘를 쓰며 거주해 온 점19) 등을 고려할 때, 정 마리아가 

어린 자식들을 데리고 선뜻 피신하고 또 나중에 이주한 용머리는 정 마리

아의 친정 동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리가 맞는다면 정 마리아

는 경주정씨가 된다.

그러면 정 마리아가 자녀들을 데리고 밤섬에서 고양 용머리로 이주한 

시기는 언제일까. 부인과 자녀들이 천주교를 믿은 데 격분한 남편 김씨가 

집안이 망할까 두려워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의 여파로 밤섬에서 신앙생활

을 지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정 마리아가 자

녀들을 데리고 밤섬에서 용머리로 이주한 시기는 남편 김씨가 자살한 직

후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다. 그런데 정 마리아의 막내딸 김 

베네딕타가 1826년에 밤섬에서 태어났다.20) 그리고 정 마리아의 남편 김

씨는 1829년 김 안토니오와 김 루치아가 혼인하기 전에 자살했다. 그러

17) 이러한 내용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19-2에서 용두 부동산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는 박재원이 

2020년 6월 5일 필자에게 증언해 준 것이다. 현재 68세인 그는 40년 동안 화전에서 살다가 10여 년 전부

터 용두리에 살면서 부동산컨설팅을 운영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18)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5·663쪽.

19) 원주원씨문정공파보편찬위원회 편, 『원주원씨문정공파보』 권2, 원주원씨문정공파보편찬위원회, 2017, 

11·39~40·103·385~398쪽; 원주원씨문정공파보편찬위원회 편, 『원주원씨문정공파보』 권3, 원주원씨

문정공파보편찬위원회, 2017, 1365~1492쪽.  

20)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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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정 마리아의 가족들은 1826~1829년에 밤섬에서 용머리로 이주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정 마리아 가족들의 용머리 이주 시기를 통해 

용머리 신앙공동체가 1829년 이전에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밤섬에서 용머리로 이주한 정 마리아의 자녀들은 모두 육 남

매였다. 이러한 사실은 원 마리아의 증언과 『기해일기』와 『페레올 주교 

서한』에서 정 마리아의 자녀들을 육 남매로 밝힌 점으로 보아 알 수 있

다.21) 이 육 남매에 대해, 김 베네딕타는 김효임·김효주·김 가이아나 세 

자매와 김 안토니오·김 베네딕타 등 오 남매만 언급했고,22) 김 루치아는 

김효임·김효주·김 안토니오·김 베네딕타 사 남매만 언급했으며,23) 원 마

리아는 김 마리아·김 안나·김 효임·김효주·김 안토니오 오 남매만 언급

했다.24) 『기해일기』에서는 김효임·김효주·김 글라라·김 안토니오 사 남

매만 언급했다.25) 그러므로 육 남매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육 남매에 대해, 그들과 한마을에 살았던 원 마리아는 큰언

니 김 마리아와 셋째 동생 김 안나는 출가했고, 김효임·김효주는 동정을 

지켰다고 증언했다.26) 그리고 김효임·김효주 자매와 김 안토니오의 관계

에 대해, 김 베네딕타와 김 루치아는 포도청에서 두 자매를 심문할 때 ‘오

라비’를 대라고 추궁했다고 증언했고,27) 김 안토니오와 친했던 김 프란치

스코도 김 안토니오를 두 자매의 ‘오라비’로 증언했으며,28) 『앵베르 주교 

21)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63쪽; 『기해일기』, 「김 

골룸바·김 아녜스」, 102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

의 행적(1846.9.22)」, 827쪽.

22)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55·265·279쪽.

23)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293·309쪽.

24)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63쪽.

25) 『기해일기』, 「김 골룸바·김 아녜스」, 102쪽.

26)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63쪽.

27)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79쪽과 「김 루치아 증

언」, 313쪽.

28)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김 프란치스코 증언」, 37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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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에서도 김 안토니오를 두 자매의 ‘오라비’로 밝혔고,29) 『페레올 주

교 서한』의 앞 부분과 포도청에서 심문한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서도 김 

안토니오를 두 자매의 ‘오라비’로 밝혔다.30) 반면에 『기해일기』의 앞 부

문에서는 김 안토니오를 두 자매의 ‘동생’으로, 포도청에서 심문한 내용

을 서술한 부분에서는 김 안토니오를 두 자매의 ‘오라비’로 밝혔고,31) 원 

마리아와 서 야고보는 김 안토니오를 두 자매의 ‘동생’으로 증언했다.32) 

그러나 『기해일기』의 기록은 앞뒤 내용이 모순된다는 점에서, 서 야고보

와 원 마리아의 증언은 가족들인 김 베네딕타와 김 루치의 증언보다 신빙

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따르기가 어렵다. 따라서 김 안토니오는 두 자매

의 ‘오라비’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증언과 기록들로 볼 때, 육 남매의 첫째는 김 마리아, 둘째는 

김 안토니오, 셋째는 김 안나, 넷째는 김효임, 다섯째는 김효주, 여섯째는 

김 베네딕타로 판단된다. 이들 중 첫째 김 마리아와 셋째 김 안나는 결혼

했다. 이러한 해석이 맞는다면 『기해일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김 글라

라’는 김 베네딕타와 동일인이고, 김 베네딕타의 증언에서 언급하고 있는 

‘김 가아아나’는 김 안나와 동일인이 아닐까 한다. 이들 중 김효임은 계

유생으로 1813년에 밤섬에서 출생했고, 김효주는 정축생으로 1817년에 

밤섬에서 출생했다.33) 그리고 김 베네딕타는 병술생으로 1826년에 밤섬

에서 출생했으며, 어려서 대세를 받았다.34)

한편 김 안토니오의 아내 김 루치아는, 그의 증언에 의하면, 계유생으

29)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1838.12.21~1839.8.7), 

천주교 수원교구, 2011, 535쪽.

30)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827·829쪽.

31) 『기해일기』, 「김 골룸바·김 아녜스」, 102~103쪽.

32)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63쪽과 「서 야고보 증

언」, 691쪽.

33)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69·271쪽.

34) 위의 책, 25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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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1826년에 서울 문안 경내골(현재 서울 종로구 충신동)에서 출생했다. 

그의 부친은 비신자로 죽었고, 모친은 어려서 천주교를 배워 입교했으나 

1801년 신유박해 후에 냉담하여 신앙생활을 멀리했다. 그러다가 다시 회

개하여 계명을 지키며 성사 받기를 밤낮 원했으나, 선교사들이 입국하기 

전에 죽었다. 김 루치아는 17세 때인 1829년에 김 안토니오와 혼인하여 

용머리에서 시어머니·시누이들과 함께 살며 신앙생활을 했다.35)

그런데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정 마리아 가족들이 용머리로 이주하

기 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원 마

리아 집안의 신앙 내력이다. 원 마리아가 1885년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

재판 때 증언한 내용에 의하면, 1824년 용머리에서 출생한 그는 17세 때

인 1835년에 교리를 배워 입교했는데, 그의 모친은 이 골룸바이고, 그의 

부친은 원 요한 세례자로, 1866년 병인박해 때 참수형으로 순교했다.36) 

1866년 병인박해 때 양화진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한 신자들 중에 

81세인 원윤철(요한 세례자)이 있는데, 그는 고양 용머리에서 체포되었

다.37) 여기서 원 마리아의 부친과 원윤철은 성씨, 세례명, 순교 시기, 거주

지 등이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8) 그러므로 1866년 병인박해 

때 참수형으로 순교한 원 마리아의 부친은 양화진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한 원윤철로 판단된다.39)

35)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293·309쪽.

36)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5쪽.

37) 『치명일기』 「83번 원 베드로(혹은 사도 요한) 동지」, 성·황석두루가서원, 1986, 38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4, 「병인치명사적 22권 140 성연손·원 요한 사도」, 천주교 수원교구, 2020, 

954~955쪽; 『포도청등록』 하(좌포록), 「원윤철(1866.10.15)」, 보경문화사, 1985, 421쪽.   

38) 원윤철의 세례명이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2, 「병인치명사적 9권 008~010 원 베

드로」, 천주교 수원교구, 2020, 320~323쪽에는 ‘베드로’로, 그리고 『치명일기』, 「83번 원 베드로(혹은 

사도 요한) 동지」, 38쪽에는 ‘베드로(혹은 사도 요한)’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포도청등록』 하(좌포록), 

「원윤철(1866.10.15)」, 421쪽에 ‘요한’으로 되어 있고, 『치명일기』, 「84번 성연순」, 38쪽과 한국교회사

연구소 편, 『병인박해순교자증언록』 정리번호 141, 한국교회사연구소, 1987, 262쪽과 수원교회사연구

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4, 「병인치명사적 22권 140 성연손·원 요한 사도」, 954~955쪽에 ‘사도 요

한’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그의 세례명은 요한, 즉  요한 세례자가 더 합당하다고 생각된다. 

39) 『치명일기』 「83번 원 베드로(혹은 사도 요한) 동지」, 38쪽 각주 1번과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

인치명사적』 4, 「병인치명사적 22권 140 성연손·원 요한 사도」, 995쪽 각주 263번, 그리고 수원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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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인치명사적』에 의하면, 원윤철의 형제들과 자녀들도 모두 천주교

를 믿었다.40) 이러한 원 마리아 집안의 입교 시기는 그의 고모 원 루치아

를 통해서 살필 수 있다. 그는 서울 문안 구리개(현재 서울 중구 을지로 2

가 일대)에서 수놓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친척의 딸로 어려서 모친을 

여의고 부친과 이리저리 구차히 얻어먹고 살던 용머리 출신 원귀임을 불

쌍히 여겨, 9살 때인 1827년에 데려다가 자기 집에 두고 천주교 교리를 

가르치며 수놓는 일을 배워 생계를 꾸리게 했다. 그리하여 원귀임은 15

세인 1833년 이후에 어떤 신부에게 마리아라는 세례명으로 영세했는데, 

그에게 영세를 준 신부는 1833년 말에 입국한 유방제(劉方濟, 余恒德, 파

치피코) 신부로 추정된다.41) 이로써 볼 때 원 루치아는 1827년 이전에 입

교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 루치아의 경우로 미루어볼 때, 원 

마리아의 부친 원윤철과 모친 이 골룸바도 1827년 이전에 입교했을 것으

로 생각된다.42) 

아울러 1835년 11월 말에 모방 신부가 입국했을 때, 보고 받은 당시 

조선의 전 지역에 산재한 교우촌과 교우들의 숫자43)를 통해서도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형성 시기를 가늠해 볼 수 있다. 당시 모방 신부가 보고받

은 교우촌과 교우들의 숫자 중 경기 북부 지역의 교우촌과 교우들의 숫자

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경기 

북부 지역 중 고양 고을에는 고양과 용머리에 교우촌이 형성되어 있었다. 

두 교우촌의 교우들 숫자를 살펴보면, 고양 교우촌에는 교우와 예비 신자

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2, 「병인치명사적 9권 008~010 원 베드로」, 321쪽 각주 26번에서도 

『포도청등록』 하(좌포록), 「원윤철(1866.10.15.)」, 421쪽 기록에 근거하여 원 요한 세례자를 원윤철로 

이해했다.

40)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2, 「병인치명사적 9권 008~009 원 베드로」, 320~321쪽.

41)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7·659쪽.

42) 『포도청등록』 하(좌포록), 「원윤철(1866.10.15.)」, 421쪽과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

적』 2, 「병인치명사적 9권 008~010 원 베드로」, 321쪽에는 원윤철이 정의배에게 교리를 배우고 베르

뇌 주교에게 영세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윤철의 진술과 후대의 증언은 그의 누이 원 루치

아가 1827년 이전에 입교하고 딸 원 마리아가 1835년 입교한 사실이나 모방 신부가 입국했을 당시 이미 

30~40명에 달한 용머리 교우촌의 교세 등을 고려할 때 그대로 믿기 어렵다.

43) 조현범, 「모방 신부의 조선 전교」, 『교회사연구』 22, 2004, 20~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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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합쳐 총 40~50명의 신자들이 있었고, 용머리 교우촌에는 총 30~40명

의 신자들이 있었다. 이러한 1835년 11월 말 용머리 교우촌의 교세로 볼 

때, 당시 용머리에는 원 마리아 가족들과 김효임·김효주 가족들 외에도 

신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1827년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보아도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한다.

그러면 김효임·김효주 자매의 가족들과 원 마리 가족들 등이 살면서 

교우촌을 형성했던 용머리는 지금의 용두동 중 어디일까. 1985년 한글학

회에서 편술한 『한국지명총람』 17권 경기편 상 ‘용두리(龍頭里)[용머리, 

용두]’ 항목에 보면, “본래 고양군 하도면 지역으로서 지형이 용의 머리

처럼 생겼으므로 용머리 또는 용두라 했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용두리라 해서 신도면(읍)에 편입되었다.”라고 서술되어 있다. 이어 

차례로 서술되어 있는 용머리에 속한 여러 마을들 중 특별이 ‘중촌(中村)’

이 주목되는데, 거기에 “용머리 중앙이 되는 마을”로 서술되어 있다.44) 

이 ‘중촌’은 용두초등학교 앞에 연이어 있는 용두1리(창릉동 7통)·용두2

리(창릉동 6통)·동두3리(창릉동 5통) 중 용두2리이다. 이 용두1리·용두2

리·용두3리는 윗마을·가운데 마을·아랫마을이라고도 하는데, 1600년대

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대대로 용두리에 묘를 쓰며 거주해 온 원주원

씨 문정공파 후손들의 족보에 보면, 묘의 위치가 용두리 상리·중리·하리

(龍頭里上里·中里·下里) 또는 용두리 상촌·중촌·하촌(龍頭里上村·中村·

44) 한글학회 편술, 『한국 지명 총람』 17 경기편 상, 한글학회, 1985, 165~166쪽.

교우촌 신자 수 비교

포천 90~95 구교구, 예비 신자, 외교인 있음

마재 70~80 교우, 예비 신자

고양 40~50 교우, 예비 신자

용머리 30~40

〈표 1〉 1836년 초 경기 북부 지역의 교우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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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村) 등으로 표기되어 있다.45) 그리고 용두1리·용두2리 주민들은 가운

데 마을을 ‘용중’, 윗마을을 ‘용상’이라고도 했다.46) 이상의 여러 사실들

을 종합해 볼 때, 용두리 중촌·가운데 마을·중리·2리·용중은 같은 마을

로 용두리의 중앙이 되는 마을, 즉 본디 용머리로 이해된다.  

그리고 용머리에 거주하고 있는 원주원씨 후손들의 증언도 용머리 교

우촌의 위치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1600년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

까지 대대로 용두리에 묘를 쓰며 거주해 온 원주원씨 문정공파의 후손 원

황연의 직계 가계도를 『원주원씨문정공파보』(2017)를 참조하여 작성하

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의 29세 원황연의 아내 김진숙(59세, 아

녜스)과 그 시어머니 최영옥(81세, 엘리사벳)은 16세 원용원의 아내인 시

할머니 김해김씨 이전부터 대대로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살면서 천주교

를 믿어 왔고, 또한 시할머니 김해김씨가 생전에 “너희는 치명자 집안이

니 절대로 냉담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도 

“너희는 치명자 집안임을 명심하여 신앙생활을 착실히 잘 유지해 나가

라.”고 유언했으며, 아울러 지금 원황연이 살고 있는 곳은 그 시할아버지 

원용운이 195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용두리 공소로 사용된 곳이라고 증

언해 주었다.47) 

그런데 용머리에 거주했던 원씨 중에 원귀임이 기해박해 때 서울에

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 서소문 밖 네거리에서 참수형으로 순교

했고, 병인박해 때 원윤철이 용머리에 살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체포되어 

양화진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했다. 그리고 족보에 수록되어 있는 원

황연 가계의 묘소 위치를 살펴보면, 거의 모두 용두리에 있다고 기록되

45) 원주원씨문정공파보편찬위원회 편, 『원주원씨문정공파보』 권2, 388~398, 원주원씨문정공파보편찬위원

회 편, 『원주원씨문정공파보』 권3, 1365~1492쪽.

46) 이러한 내용은 2021년 3월 15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47번길 21-7(용두동 175-12)에 거주하는 

원황연(바오로)의 부인 김진숙(아녜스)이 필자에게 증언해 준 것이다. 

47) 이러한 내용은 2021년 3월 15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47번길 21-7(용두동 175-12)에 거주하는 

원황연(바오로)의 부인 김진숙(54세, 아녜스)과 시어머니 최영옥(81세, 엘리사벳)이 필자에게 증언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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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다. 또한 지형으로 보아도 용두2리는 서쪽을 제외하고는 모두 산으

로 둘러싸여 있어 교우촌으로 적합한 입지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 이상

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김효임·김효주 자매의 가족들과 원 마리아 가족

들 등이 살면서 교우촌을 형성했던 용머리는 원황연·김진숙 부부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용두2리(가운데 마을, 중촌, 창릉동 6통)가 확실하다고 생

각된다.
48)

그러면 1866년 10월 18일 양화진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한 원윤

철은 용머리에 대대로 묘를 쓰며 거주해온 원주원씨 문정공파 족보에 수

록되어 있는 인물들 중 누구일까. 그는 위의 〈표 2〉에 보이는 23세 원

윤철(元潤哲)이 분명하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아래의 〈표 3〉에서 보

아 알 수 있듯이, 첫째, 원윤철의 성명 중 ‘윤’자의 한자 표기가 족보에는 

‘潤’자로 되어 있는 반면에 관변 자료에는 ‘允’자로 되어 있는 점을 제외

하고는 그의 성명이 서로 같다는 점이다. 둘째, 원윤철의 출생 연도가 교

회의 증언 자료에는 1785년으로 되어 있지만, 족보와  관변 자료에는 똑

같이 1786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다. 셋째, 원윤철의 아내 성씨가 족

보에는 행주이씨(幸州李氏)로 되어 있고, 딸 원 마리아의 증언 자료에는 

이 골롬바로 되어 있어 서로 같다는 점이다. 넷째, 원윤철의 아내의 사망 

48) 이 가계도에서 1404, 1849 등의 숫자는 출생연도이고, 원주, 용두리 등 지명은 묘의 위치이며, 경주김씨, 

김해김씨 등은 해당 인물의 아내이다(이하 가계도의 기록도 같음).

益兼(1세, 고려 신종대) … 孝然(10세, 1404, 文靖公, 原州) … 濬(13세, 1489, 己卯名儒, 원주) - 天輔

(14세, 1504, 龍頭里) - 士才(15세, 1528, 元堂) - 慤(16세, 1550, 龍頭里) - 運(17세, 1689, 龍頭

里) - 甲益(18세, 1712, 龍頭里) - 乙敏(19세, 1736, 龍頭里) - 仁萬(20세, 1756, 龍頭里) - 奉柱(21

세, 1788, 龍頭里) - 厚魯(22세, 1762, 龍頭里) - 潤哲(23세, 1786~丙申, 幸州李氏 1784~1866, 龍

頭里) - 相文(24세, 1817, 龍頭里) - 悌常(25세, 1860, 慶州金氏 1861) - 容雲(26세, 1886~1951, 

金海金氏 1884~龍頭里) - 範喜(27세, 1902~1949, 安山方氏 1904~1951, 龍頭里) - 鍾瑞(28세, 

1938~2017, 慶州崔氏 崔永玉, 1941~) - 黃淵(29세, 1964~, 金海金氏 金晉淑, 1963~)  

〈표 2〉 원황연 직계 가계도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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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가 족보에는 1860년으로 되어 있고, 딸 원 마리아의 증언 자료에는 

1865년으로 되어 있어 서로 비슷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원윤철의 순교 

연도가 관변 자료와 교회 자료 모두에 1866년으로 되어 있으나, 족보에

는 병신(1836년 또는 1896년)으로 되어 있어 차이가 나는데, 순교 월일

은 관변 자료와 교회 자료에 모두 10월 18일로 되어 있고, 족보에는 10

월 15일로 되어 있어 차이가 거의 없다. 순교 월일이 서로 거의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병신은 병인(1866)의 오기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여

섯째, 26세 원용운의 아내 김해김씨가 후손들에게 너희는 치명자 후손이

라고 거듭 일러주고 또 세상을 떠날 때도 이를 유언으로 남겼는데, 위의 

〈표 2〉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원윤철은 원용운의 직계 증조부로 김해김

씨가 후손들에게 전하고 또 유언으로 남긴 말과 매우 부합된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들을 종합해 판단할 때, 1866년 병인박해 때 순교한 ‘원윤철

(元允哲)’은 『원주원씨문정공파보』 권3(2017) 1442쪽에 수록되어 있는 

23세 ‘원윤철(元潤哲)’이 분명하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항은 용머리에 천주교가 어떤 경로로 전파되었느

냐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서울 서부 지역의 밤섬 출신

내역 족보 관변 자료, 교회 자료

원윤철 성명
元潤哲(『원주원씨문정공파
보』 권3, 2017, 1442쪽)  

元允哲(일성록, 포도청등록, 승정원일기, 고종실록)

원윤철 출생연도 병오(1786)
1866년 당시 81세(1786년 출생)(포도청등록) 

1866년 당시 80세(1785년 출생)
(병인치명사적, 치명일기)

원윤철 아내 성씨 행주이씨(幸州이씨)
이 골룸바(딸 원 마리아 증언)
(기해·병오순교자시복재판록)

원윤철 아내 사망 연도 갑진(1784)~경신(1860)
1885년 당시 20년 전(1865) 선종(딸 원 마리아 증언)

(기해·병오순교자시복재판록)

원윤철 순교 연월일
병신(1836 또는 1896) 

10월 15일
병인(1866) 10월 18일(일성록)

〈표 3〉 원윤철에 관한 족보 자료와 관변·교회 자료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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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김효임·김효주 자매 가족이 용머리로 이주한 사실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두 자매의 어머니 정 마리아가 자녀들을 데리고 피신하고 이주

한 용머리는 정 마리아의 친정 동네로 추측된다. 그리고 원 마리아는 강

변 마을인 삼개(현재 서울 마포구 일대)에 살던 임치백(임군집, 요셉)과 

사돈 간이기 때문에, 대면해 본 일은 없으나, 혹 삼촌 집에 다니러 올 때 

잠깐 보았다고 증언했다.49) 그리고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용머리는 본래 

나주임씨들이 원주원씨·경주정씨들과 더불어 세거해 온 마을이고, 또한 

1839년 기해박해 당시 임정갑의 가족들이 용머리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용머리에 살던 임씨들은 임치백의 친척들이 아니었을까 한다. 바로 이러

한 인연으로 임치백의 집안이 용머리의 원 마리아 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

게 된 것은 아닐까 한다. 이러한 여러 사실들로 볼 때 용머리에 대대로 살

던 임씨·정씨·원씨 등의 집안은 혼인 관계나 친족 관계 등을 통하여 형성

한 연계망을 바탕으로 임치백의 아버지 대부터 이미 거주해온 한강변 마

을들인 한강진·삼개, 정 마리아 남편 김씨가 살던 한강변 마을인 밤섬 등

과 일찍부터 교류해 오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런데 서울 서부지역 강변 마을들에는 신유박해 시기부터 이미 신자

들이 거주했다. 즉, 도화동(마포구 도화동)의 최가 형제, 서강 농암(마포

구 서강동 농바우)의 최봉운 등은 아현 황사영의 집을 왕래했고, 동막리

(마포구 대흥동)의 이중필은 정광수와 교류했다.50) 이후 강변 지역의 교

세가 점차 증가하는 가운데51) 1830년경부터는 한강진에 살던 임치백의 

가족들이 천주교 교리를 배워 입교했고,52)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밤섬에 

살던 김효임·김효주 자매 가족들도 1829년 이전에 이미 입교했다. 바로 

49)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75쪽.

50) 방상근, 「마포 지역의 가톨릭 성장사」, 『교회사연구』 20, 2003, 149쪽.

51) 위의 논문, 151~153쪽.

52)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임 베드로 증언」, 599쪽; 다블뤼 주교 저, 유

소연 역, 『조선 주요 순교자 약전』, 「군집이라는 임 요셉의 새로운 약전」, 내포교회사연구소, 2014, 260

쪽 ; 방상근, 「마포 지역의 가톨릭 성장사」, 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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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서울 서부지역 강변 마을들인 한강진·삼개·밤섬 등의 신자들과 

혼인 관계나 친족 관계 등을 매개로 형성된 연계망을 통하여 용머리에 천

주교가 전파되지 않았을까 한다.53)

2. 용머리 공소의 설립

신유박해로 와해된 교회를 재건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1811년부터 북

경 교구에 밀사를 꾸준히 파견하여 성사를 집전할 선교사 파견을 요청하

는 서한을 북경교구장과 교황에게 보냈다. 이러한 부단한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맺어 1831년 8월 4일(양력 9월 9일) 조선 대목구가 설정되었다. 

그리고 파리외방전교회에서 조선 대목구의 사목을 맡게 되면서 1835년 

11월 말부터 모방 신부·샤스탕(Chastan, 鄭) 신부·앵베르(Imbert, 范世

亨) 주교 등 서양 선교사들이 차례로 입국했다. 

선교사들은 전교 담당 지역의 교우촌들을 방문하여 성사를 주었을 뿐

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회장들을 새로 임명하거나 이미 활동하고 있는 

회장들을 승인하고, 어린이 대세와 혼인, 장례, 주일과 큰 축일의 집회, 

싸움과 소송의 판단 등 교우촌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일들에 관한 규

칙을 제정하며, 신심 단체들의 조직을 새로 만들거나 보충했다.54) 이러한 

가운데 용머리 교우촌은 모방 신부의 사목 방문을 받아 공소로 설립되었

다. 이러한 사실은 원 마리아가 김 안토니오의 집에서 모방 신부를 만났

다고 증언한 것으로 살필 수 있다.55) 그리고 이를 통해서 모방 신부가 용

머리를 사목 순방 했을 때, 김효임·김효주 집이 공소 역할을 한 사실56)과 

53) 방상근은 고양 신자 공동체 형성에 대해, 아현·마포·동막·서강 등 마포 지역은 초기 교회 때부터 신자들

이 존재했으며, 1830~1840년대에는 좀 더 많은 신자들이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러한 상황에서 서

부 지역의 신자들 중에 밤섬 출신의 김효임 가족처럼 지리적으로 가까운 고양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

들이 생겨났고, 이러한 과정에서 고양에도 신자 공동체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했다(방상근, 「19세기 경기 

북부 지역의 천주교』, 31쪽 각주 14번). 

54) 샤를르 달레 저, 안응렬·최석우 역주, 『한국 천주교회사』 중, 한국교회사연구소, 1980, 359쪽.

55)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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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안토니오가 공소회장으로 임명된 사실도 알 수 있다.       56)

용머리 공소에 거주하던 김효임·김효주 가족들은 서울에도 거처를 

마련하여 머물러 살았다. 이러한 사실은 육 남매가 서울로 이사하여 한가

지로 계명을 지켰다고 원 마리아가 증언한 내용57)과 김효임·김효주 자매

가 동정을 지키며 동생 김 안토니오에게 의지하여 서울로 와서 살았다고 

서 야고보가 증언한 내용58)으로 보아 알 수 있다. 

서울에 거주하는 동안 김효임·김효주 가족들은 선교사들에게 두루 

성사를 받았고, 또한 서울에 거주하던 주요 신자들과 두루 교류했다. 우

선 정 마리아와 그의 딸들인 김효임·김효주·김 베네딕타는 유 방제 신부

에게 보례를 받았다.59) 그리고 정 마리아는 샤스탕 신부에게 종부성사를 

받았고,60) 김 베네딕타는 앵베르 주교에게 성사를 받았으며,61) 김 루치아

는 앵베르 주교와 모방·샤스탕 신부에게 성사를 받았다.62)

또한 김 베네딕타는 정하상(바오로)을 만나 보았고,63) 자신의 집에 드

나들던 이문우(요한)를 두어 번 만나 보았다.64) 그는 한영이(막달레나)와 

56) 방상근, 「19세기 경기 북부 지역의 천주교』, 30쪽.

57)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61·663쪽. 원 마리아의 

증언에는 김효임 가족들이 밤섬에서 서울로 이사했다가 용머리로 이주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 

베네디타와 김 루치아의 증언에는 밤섬에서 용머리로 이사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들 중 가족인 김 베네

딕타와 김 루치아의 증언이 보다 더 신빙성이 있으므로 서울에도 거처를 마련하여 용머리와 서울을 오가

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 하다(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

록』 1, 「김 베네딕타 증언」·「김 루치아 증언」, 269·271·277·309쪽).

58) 위의 책, 「서 야고보 증언」, 691쪽.

59)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55쪽과 「김 루치아 증

언」, 309쪽. 이와 같이 정 마리아와 그의 세 딸들이 유방제 신부에게 보례를 받은 사실과 유방제 신부가 

재임기에 용인 굴암 등 경기도 지역까지 사목 방문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이석원, 「1934~1836년 여항

덕 신부의 조선 대목구 사목 활동」, 『교회사연구』 54, 한국교회사연구소, 2019, 19~20쪽.), 용머리 공소

의 설립 시기를 유방제 신부 때로 앞당겨 볼 여지가 없지 않다. 그러나 유방제 신부가 고양 지역을 사목 

방문한 사례로 밝혀진 것이 아직 없고, 또한 김효임·김효주 가족들은 서울에도 거처를 마련하여 머물러 

살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서울에서 머물 때 유방제 신부에게 보례를 받았을 가능성이 더 높

다고 생각된다.        

60)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309쪽

61)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 257쪽.

62)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293쪽.

63)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 257쪽.

64) 위의 책, 2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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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딸인 권진이(아가타)를 여러 번 만나 보았고, 그의 대세 대모인 현경

련(베네딕타)도 가끔 만나 보았다.65)

아울러 김 루치아는 정하상을 익히 만나 보았고,66) 자신의 집에 드나

들던 조신철(가롤로)을 가끔 만나 보았으며,67) 역시 자신의 집에 드나들

던 박종원(아우구스티노)도 만나 보았고,68) 자신의 큰 올케 언니의 남편

인 허임(바오로)과도 상종했다.69) 그는 자신의 올케 모친인 박아기(안나)

와 일찍부터 상종했고,70) 김효임·김효주를 보러 자신의 집에 자주 드나

들던 이영희(막달레나)·김 루치아와도 매우 친했으며,71) 정경협(아가타)

도 가끔 만나 보았다.72) 그는 자신의 집에 드나들던 김 율리에타·홍금주

(페르페투아)·권진이·정정혜(엘리사벳)·곱사등이 김 루치아를 여러 번 

만나 보았고,73) 김 로사·현경련·김임이(데레사)도 여러 번 만나 보았으

며,74) 박봉손(막달레나)·유 체칠리아·손소벽(막달레나)도 만나 보았다.75) 

이와 같이 김효임·김효주 가족들이 두루 교류한 신자들은 모두 1839년 

기해박해 때 순교했고, 또한 1984년에 성인품에 올랐다.

한편 유 방제 신부에게 영세한 김효임과 김효주는 집안 형편이 부유

했으나 세상 재물에는 생각이 도부지 없어 어려서부터 동정을 지키기로 

마음을 정했다.76) 그 모친이 시집가라고 아무리 권유해도, 두 자매는 끝

내 사양하고 자기 손으로 직접 머리를 풀어 쪽찌어 어른 모양을 하고서 

65) 위의 책, 265쪽.

66)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297쪽.

67) 위와 같음.

68) 위의 책, 305쪽.

69) 위와 같음.

70) 위의 책, 295쪽.

71) 위와 같음.

72) 위의 책, 297쪽.

73) 위의 책, 295·297·307쪽.

74) 위의 책, 297·299·307쪽.

75) 위의 책, 297·299·305쪽.

76)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김 루치아 증언」, 271·3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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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생활에 전념했다.77) 두 자매는 계명을 열심히 지키며 육신을 돌아보

지 않고 주님을 섬기면서 영혼을 구하는 일만 생각하여, 한 주일에 대재

(금식)를 두 번이나 지켰다.78) 또한 두 자매는 교회서적을 부지런히 읽으

며 신심을 북돋웠고, 자기 손으로 묵주를 직접 만들어 묵주가 없는 사람

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구제하여 이웃사랑을 두

루 실천했다.79) 그리고 두 자매는 정정혜·현경련과 만날 때마다 같은 달 

같은 때에 순교하자고 다짐했다.80) 이러한 두 자매의 뛰어난 덕행과 표양

을 보고 찬양하지 않은 교우들이 없었다.81)

용머리 출신으로 서울의 원 루치아 집에서 수놓는 일을 하며 『성교요

리문답』을 잘 배운 원귀임은 15세 때인 1833년 이후에 유 방제 신부에

게 영세했다.82) 16세가 되는 1834년에 원 루치아가 그를 출가시키려고 

했지만, 평생 동정녀로 살면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봉헌하기

로 이미 마음을 정한 그는 원 루치아의 권유를 사양했다.83) 그러나 원 루

치아의 집에 드나드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는 18세 되는 1836년에 

머리를 풀어 쪽찌어 어른 모양을 하고서 신앙생활을 착실히 했다.84) 그는 

나이는 어리지만 행동거지는 어른스러웠고, 성품이 충성스럽고 정직하

며 겸손하고 온화하며 순박하고 선량하여, 참으로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

을 주변 사람들에게 받았다.85) 특히 그는 계명을 열심히 지켜, 어떤 교우

77) 위와 같음. 모친이 김효임·김효주에게 출가하라고 말하면, 김효임이 “서강 도깨비골 사는 이영덕 막달레

나·이인덕 마리아 자매는 의식의 구차하되, 동정을 지키나, 그 모친이 말리지 않는데, 우리는 의식이 걱

정 없거늘, 어머님은 어찌 그리 하십니까?”라고 했다고 한다(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 267).

78)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김 루치아 증언」, 271·309쪽. 

79) 위와 같음.

80)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 265쪽.

81)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 271쪽과 「김 루치아 증언」, 309쪽.

82)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9쪽

83) 위의 책, 「원 마리아 증언」, 659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

교자들의 행적(1846.9.22)」, 771·773쪽.

84)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9쪽.

85)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771쪽; 

『기해일기』, 「원 마리아」, 68~6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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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일과 축일에 한나절만 파공하라고 아무리 권해도 그는 기어이 전일

파공을 지켰는데, 이렇게 열심히 계명을 지키는 그의 신앙생활을 찬미하

지 않은 교우들이 없었다.86)

Ⅲ. 용머리 신앙공동체와 기해박해

1839년 기해박해가 점차 격화되면서 용머리 공소에 대한 박해가 3월 

20일(양력 5월 3일)87) 단행되었다. 김사문이라 하는 사람이 김효임·김효

주 집을 부유하게 사는 교우의 집으로 대면서 그들의 집이 고양 용머리에 

있다고 가리켜 주었다.88) 이에 많은 포졸들이 두 자매의 집을 아는 사람

을 앞세우고 저녁때 용머리에 내려가 두 자매의 집을 에워싸고서 그 집안 

식구들을 체포하려 했다.89) 이때 김 루치아는 어린 것을 업고 울타리 구

멍으로 나와 이웃집으로 피했고, 그녀의 남편 김 안토니오는 활 쏘러 갔

다가 그 체포 소식을 듣고 달아났다.90) 김 베네딕타는, 김효임이 그녀를 

뒷담으로 넘겨주어, 체포를 면했다.91) 그러나 김효주는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가 체포되었고, 김효임은 뒤 울타리 구멍으로 나가 뒷집 임정갑의 나

무 더미에 나무 망태기를 뒤집어쓰고 숨었으나, 포졸들이 그녀를 찾기 위

해 임정갑의 집을 두루 뒤지는 것을 그 어미가 귀찮게 여겨 포교에게 입

86)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9쪽.

87)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1838.12.21~1839.8.7), 

2011, 533쪽. 두 자매의 체포 날짜가 자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의 기록인 『앵베르 주교 서

한』에 따라 3월 20일(양력 5월 3일)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 

88)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김 루치아 증언」, 

277·309쪽. 

89)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 277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

리아 증언」, 663쪽; 『기해일기』, 「김 골룸바·김 아녜스」, 102쪽.

90)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루치아 증언」, 309쪽.

91) 위의 책, 「김 베네딕타 증언」, 2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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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하여 그녀가 숨어 있는 곳을 가리켜 줌에 따라, 그녀도 체포되었다.92) 

또한 3살 된 어린이도 체포되었는데, 김 루치아·김 안토니오의 자녀로 

생각된다.93)

김효임은 뒷집 나무 더미에서 체포되어 집으로 오면서 포졸에게 철편

으로 맞았다.94) 집에 돌아와 포교가 무례하게 굴고 구박하는 것을 보고, 

김효임이 호령하며 “잡았으면 갈 것이지, 임금의 재가를 받아 체포한 죄

인을 임의로 이렇게 하느냐?”라고 꾸짖었다.95) 포졸들은 김효임·김효주 

자매의 집 세간을 모두 적몰한 뒤, 개와 닭을 잡아 저녁밥을 지어 먹고, 3

살 된 어린이를 이장에게 맡긴 뒤, 두 자매를 결박하여 용머리에서 해질 

때 떠나 서울로 오다가 상고개(고양시 덕양구 향동동 상골에서 서울 은평

구 신사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너머 영시 주막에서 밤을 지낸 뒤, 다음날 

서울 포도청으로 압송되어 옥에 갇혔다.96) 그리고 두 자매는 서울 포도청

으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포졸들에게 능욕과 고생을 많이 당했다.97)

또한 원귀임은 박해를 만나 이집 저집으로 피신하다가 포도청에 들어

가 자수했다. 고양 용머리에서 원귀임과 함께 자란 원 마리아의 증언에 

의하면, 2월 25일(양력 4월 8일)98) 박해가 크게 일어나 원 루치아의 집 신

자들을 덮친다는 소문이 났다. 이에 원 마리아를 비롯하여 원 루치아의 

집에서 수놓는 일을 하며 천주교를 믿던 사람들이 각각 헤어져 피신했다. 

92)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309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

아 증언」, 663쪽. 그러나 김 베네딕타는, 김효임이 담을 넘어 이웃집 나무더미 속에 숨었다고 증언했다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77쪽). 

93)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1838.12.21~1839.8.7), 

535쪽.

94)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77쪽.

95)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63쪽.

96)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루치아 증언」, 311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63·665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앵베

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1838.12.21~1839.8.7), 535쪽.

97)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장 막달레나 증언」, 591쪽.

98) 『기해일기』, 「원 마리아」, 68쪽. 그러나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771쪽에는 ‘4월’로,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

교자들의 행적(1846.9.22.)」, 773쪽에는 ‘3월’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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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원귀임은 어떤 베네딕타와 같이 용골(현재 서울 종로구 수송동) 조 

서방 집으로 피신했다. 이를 본 포교들이 조 서방 집을 덮쳤다. 이에 그들

은 다시 창골(현재 중구 남창동) 남 서방 집으로 피신했다. 이때 포졸들이 

다시 그들의 뒤를 따라와 남 서방 집을 덮쳤다. 그래서 다시 그 집을 빠져 

나온 두 색시들은 자기들로 인하여 여러 집이 피해를 입은 데다, 의지할 

곳도 전혀 없는 처지이니, 자수하여 마땅히 치명할 수밖에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여, 즉시 포도청으로 들어가 자수하여 옥에 갇혔다.99)

다음으로 김효임·김효주 자매의 심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김효임·

김효주 자매는 포도대장 앞에 불려가 심문을 받았다. 포도대장은 두 자매

에게 천주교를 참된 종교로 믿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두 자매는 천주교

를 참된 종교로 믿고, 바로 그 이유로 천주교 신자로 산다고 진술했다. 다

시 포도대장이 두 자매에게 시집을 왜 가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이에 두 

자매는 천주님께서 육신과 영혼이 순결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육

신과 영혼의 순결을 천주님께 드려 그 분을 공경하고자 한다고 진술했다. 

이어 포도대장이 두 자매에게 사회의 미풍양속을 어기고 국왕의 명령을 

거역해 왔는데, 이제라도 천주교를 버리고 교우들을 대고, 천주교 서적이 

숨겨져 있는 곳과 오라비가 피신한 곳을 실토하라고 다그쳤다. 그러자 두 

자매는 어떤 일이 있어도 천주님을 결코 배반하지 않을 것이고, 오라비가 

숨어 있는 장소는 모르며, 관장이 천주교 신자들을 죽이고 천주교 서적을 

불살라 버리니, 천주교 신자들을 대고 천주교 서적이 있는 곳을 알려 주

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 되므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100)

이와 같이 말로만 심문하는 방식으로는 김효임·김효주 자매를 배교

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포도대장은 두 자매의 다리에 주리를 다섯 번이나 

99)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9·661쪽. 그러나 『기해

일기』, 「원 마리아」, 69쪽과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

의 행적(1846.9.22.)」, 773쪽에는 원귀임이 이리저리 피신하다가 체포된 것으로 되어 있다. 

100)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827·8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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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었다. 이러한 심한 고문에도 두 자매는 끝내 굴복하지 않았다. 또한 매

우 태연해 보였으며, 어떤 비명 소리나 신음 소리도 내지 않았다. 이에 포

도대장이 더욱 무겁게 매질하게 하자, 두 자매는 매를 맞아 죽더라도 더 

진술할 말이 없다고 대답했다. 두 자매는 다시 옥에 갇혔다.101)

얼마 후에 포도대장의 명령을 받은 포졸들이 김효임·김효주 자매를 

잡아내어 그들을 발가벗겨 매달아 놓고 음탕하게 조롱하면서 그들의 어

깨, 팔꿈치, 무릎 등 뼈가 돌출한 육체의 모든 곳을 몽둥이로 마구 때렸

다. 이어서 그들은 불에 시뻘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이미 상처 투성이가 

된 두 자매의 몸을 열두 군데나 지졌다. 그러나 그러한 고문을 받는 동안

에도 두 자매의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다. 이러한 두 자매의 의연한 태도

에 질린 포졸들은 고문하는 일을 중단하고 말았다.102)

포도대장은 다시 두 자매의 옷을 벗기고 알몸으로 남자 도둑들이 갇

혀 있는 옥에 집어넣게 했다. 그곳에 열여섯 명의 도둑들이 갇혀 있었다. 

그들은 두 자매를 추행하려고 덤벼들었으나 순교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천주님께서 매우 위급한 순간에 두 자매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셔서, 

그들이 그 짐승과 다름없는 도둑들을 물리칠 수 있게 해 주셨다.103)

고문을 받은 지 5일 만에 두 자매의 몸은 완쾌되었는데, 상처의 흔적

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았다. 포도대장은 이 신기한 현상이 그들에게 귀신

이 들려 생긴 일이라고 믿고, 무당을 불러와 두 자매에게서 귀신을 쫓아

내라고 시켰다. 그러자 무당은 두 자매에게서 귀신을 내보내려고 부적을 

써서 두 자매의 몸에 붙이고 진언을 외웠으며, 또한 불에 시뻘겋게 달군 

송곳으로 주문을 붙인 열세 곳을 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자매는 

101)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1838.12.21~1839.8.7), 

535·537쪽; 『기해일기』, 「김 골룸바·김 아녜스」, 103쪽. 

102)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829

쪽; 『기해일기』, 「김 골룸바·김 아녜스」, 103쪽.

103)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829·831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

(1838.12.21~1839.8.7), 537쪽; 『기해일기』, 「김 골룸바·김 아녜스」, 103~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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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을 받고 있지 않는 듯이 여전히 평정을 유지했다.104)

김효임이 포도대장에게 동생과 제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며, 저희를 

이토록 잔인하게 괴롭힐 만큼 저희가 믿는 천주교에 잘못된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고 물으니, 포도대장이, 천주교인들은 전통적인 예법에 따라 조

상에게 드려야 하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니 조상을 숭상하지 않는 놈들이

라고 했다. 그러자 김효임이 “제사는 헛일입니다. 세상 옥에 갇힌 자라도 

자손들이 생일이나 명절에 귀하고 맛있는 음식을 상 위에 가득 차려 놓

고 청해도, 자기 마음대로 출입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지옥에 갇힌 자가 

어찌 나와서 제사 음식을 흠향한다고 하겠습니까. 허망하기에 안 지냅니

다.”라고 진술했다.105)

김효임·김효주 자매는 포도대장과 포졸에게 옥중에 갇혀 있던 죄수

들 중에서 가장 혹독한 형벌을 받았다. 그러나 그러한 혹독한 형벌도 끝

내 그들의 믿음을 털끝만큼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이에 3월 26일(양력 5

월 9일) 포도청에서 두 자매를 형조로 이송했다.106)

김효임·김효주 자매는 형조 판서 앞에 불려 나가 심문을 받았다. 형

조 판서가 김효임·김효주 자매에게 천주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성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두 자매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

고 진술했다. 이어 형조 판서가 공자와 맹자는 성인들이 아니냐고 물었

다. 이에 두 자매는 만일 천주님을 알고 공경했으면, 공자와 맹자도 성인

이 되었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분들은 천주님의 인정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107)

104)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831쪽;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

(1838.12.21~1839.8.7), 537쪽; 『기해일기』, 「김 골룸바·김 아녜스」, 104쪽.

105)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831

쪽; 『기해일기』, 「김 골룸바·김 아녜스」, 104쪽.

106) 『기해일기』, 104쪽; 수원교회사연구 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

(1838.12.21~1839.8.7), 541쪽. 

107)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831·8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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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이 끝날 즈음에 김효임은 형조 판서에게 백성의 아버지가 되는 

관장들은 백성의 청원에 호의적으로 귀를 기울이는데, 자신이 한 가지 여

쭈어도 되겠느냐고 물으니, 형조 판서가 허락했다. 이에 김효임이 “우리

나라의 법에 천주교 신자들을 사형에 처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저는 사형

을 당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법에 정해져 있지 않은 형벌을 받았으

니, 어찌 된 일입니까? 포도청에서 포졸들이 제 옷을 벗기고 알몸이 된 저

를 공중에 매단 후에 음탕하게 희롱하고 벌겋게 달군 쇠꼬챙이로 제 온몸

을 지졌습니다. 이처럼 모욕과 수치를 주는 것을 국법에서 허용한단 말입

니까?”라고 호소했다.108) 이러한 문답 내용은 두 자매가 옥에 갇혔을 때 

옥졸 몰래 휴지에 그 문답 사정을 대강 적어 보냄에 따라 그에 대해 조금 

알게 되었다.109)

이 끔찍한 일에 매우 큰 충격을 받은 형조 판서는 의정부에 사건 경위

를 보고했으나, 의정부의 반응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이것

으로 만족하지 않은 형조 판서는 포도대장을 호되게 꾸짖고 네 명의 포졸

을 체포하게 하여, 이들 가운데 두 명에게 유배형을 선고했는데, 이 두 명

은 4월 4일(양력 5월 16일) 유배지로 떠났다.110)  그 후로 여죄수들에 대

한 파렴치한 고문이 중지되었다.111)

형조 판서가 심문할 때마다 김효임·김효주 자매를 달래며 매질했으

나, 그들은 한결같이 굴복하지 않았다. 그 결과 두 자매는 사형판결을 받

고 순교할 날 만을 기다렸다. 이때 실 장사 하던 안나라는 교우가 머지않

아 여교우 8명이 참수 당할 줄 알고 떡국 한 항아리를 쑤어 가지고 형조

로 들어가서 그 8명을 먹일 때, 나누어 먹을 그릇이 없자, 김효임이 오줌 

108) 위의 책, 833쪽. 

109)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루치아 증언」, 311쪽.

110)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앵베르 주교 서한』, 「1839년 조선의 서울 박해 보고서(1838.12.21~ 

1839.8.7), 541쪽. 

111)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835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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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로 떡국을 떠서 돌려 먹으며 “주가 내신 물건이니, 세상에서 주은

을 사례하여 마지막으로 먹으며 부디 마음을 변치 말고 어서 가자.”라고 

했다고 한다.112)

마침내 김효주는 7월 26일 참수형을 받아 23세의 나이로 순교했고, 

김효임은 8월 18일 참수형을 받아 27세의 나이로 순교했다.113) 8월 19일 

두 자매의 먼 촌수 일가인 장 막달레나는 서소문 밖 네거리 형장에 가서 

참수형을 당한 김효임의 시신을 직접 보았다고 훗날 증언했다.114)

다음으로 원귀임의 심문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원귀임은 포도대장 

앞에 불려 나가 심문을 받았다. 포도대장이 원귀임에게 천주교 신자이냐

고 물었다. 그러자 원귀임은 주저 없이 천주교를 믿는다고 진술했다. 이

어 포도대장이 원귀임에게 천주교를 버리고 목숨이나 구하라고 권유했

다. 이에 원귀임은 “저는 천주님을 공경하고 자신의 영혼을 구하려고 하

는 사람이므로, 제 결심은 확고합니다.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을 것입

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제가 꼭 해야 할 일은 제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며, 배교하는 일은 제 영혼을 죽이는 일입니다.”라고 진술했다.115)

이와 같이 말로만 심문하는 방식으로는 원귀임을 배교시킬 수 없다고 

판단한 포도대장은 원귀임의 다리에 주뢰를 틀며 주장으로 찧게 했다. 이

렇게 혹독한 고문을 여러 번 받은 나머지 원귀임은 뼈마디가 탈골되고 흘

린 피가 땅바닥을 적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귀임의 굳은 의지는 조금

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그의 정신은 평소와 다름이 없어, 대답이 끝내 한

112)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81·283쪽.

113) 『기해일기』, 「김 골룸바·김 아녜스」, 106쪽; 『승정원일기』 헌종 5년(1839) 7월 26일·8월 19일. 김효

주·김효임의 순교할 당시 나이가 자료마다 다르게 기록되어 있으나, 김효주는 정축생(1817)이고 김효

임은 계유생(1813)이라고 밝힌 김 베네딕타의 증언에 따라 김효주는 23세로, 김효임은 27세로 보는 

것이 합당할 듯하다(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71쪽)

114)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장 막달레나 증언」, 591쪽.

115)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773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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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같았다.116)

이에 원귀임은 형조로 이송되었다. 형조 판서는 원귀임을 달래어 배

교하도록 유도해 보았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리하여 원귀임에게 중

형을 가한 뒤에 전옥으로 내리니, 기갈과 온갖 고초에다 염병까지 더해

져, 그의 육신은 극히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정신은 오히려 

안온했다. 마침내 원귀임은 사형판결을 받고 6월 10일 서소문 밖 네거리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22세의 나이로 순교했다.117)

한편 기해박해 때 김효임·김효주 외에 그들의 오라비 김 안토니오와 

올케 김 루치아, 그리고 동생 김 베네딕티도 체포되었다. 김 베네딕타의 

증언에 의하면, 그 자신과 그의 오라비 김 안토니오는 김효임·김효주가 

체포된 때로부터 여러 달이 지난 7월에 체포되어 12월까지 포도청 옥에 

갇혀 있다가, 포교들이 그들의 전답을 빼앗아 먹을 욕심으로 그들을 죽여 

내다 버린 모양으로 큰 광충다리(大廣通橋)(현재 서울 종로구 서린동과 

중구 다동 일대)에 놓아 주어 풀려났다. 포교들은 그들을 놓아 준 대가로 

그들의 가산을 탈취해 갔다.118) 포교들이 그들을 뒤늦게 체포한 것은 그

들의 가산을 탈취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다. 

또한 김 루치아의 증언에 의하면, 그 자신도 기해박해 때 체포되어 포

도청 옥에 갇힌 적이 있다.119) 자세한 언급이 없어 김 루치아가 언제 어떻

게 체포되었다가 언제 어떻게 놓여났는지 알 길이 없지만, 김 베네딕타와 

김 안토니오의 사례로 보아, 그들과 함께 체포되었다가 같은 방식으로 함

께 놓여난 것이 아닐까 한다.  

요컨대 1839년 기해박해 때 김효임·김효주 자매가 잡혀 순교함으로

써 용머리 신앙공체는 타격을 입었다. 이때 용머리 출신으로 서소문밖 네

116) 위와 같음; 『기해일기』, 「원 마리아」, 69~70쪽.    

117)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페레올 주교 서한』, 「1839년(기해) 박해 순교자들의 행적(1846.9.22)」, 773

쪽; 『기해일기』, 「원 마리아」, 70쪽; 『승정원일기』 헌종 5년(1839) 6월 10일.   

118)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55쪽. 

119) 위의 책, 「김 루치아 증언」, 293·2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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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에서 순교한 김효임·김효주·원귀임은 1925년 시복되어 복자품에 

오르고 다시 1984년 시성되어 성인품에 올랐다.

Ⅳ. 용머리 신앙공동체와 병인박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835년 말 당시 용머리 교우촌의 신자 수는 

30~40명에 달했다. 이들 중 1839년 기해박해 때 체포된 신자들은 김효

임·김효주 자매 가족들 6명뿐이었다. 이때 체포된 6명 중 김효임·김효주 

2명만 순교하고 나머지 김 안토니오, 김 루치아, 김 베네딕타, 3살된 어린

이 등은 풀려났다. 그러나 김효임·김효주 자매가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

될 때 집 세간을 모두 적몰 당했고, 또한 그 뒤에 김 안토니오, 김 베네딕

타 등이 체포되었다가 놓여나면서 남은 가산마저 또 빼앗겼다. 이 때문에 

살아남은 가족들은 의지하여 살 곳이 없어 용머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서

울로 가서 살았다. 이러한 사실은 랑드르(Landre, 洪) 신부가 1861년 서

한에서 자신과 조안노(Joanno, 吳) 신부, 리델(Ridel, 李福明) 신부, 칼레

(Calais, 姜) 신부 등 4명의 선교사들을 서해 백령도에서 배를 이용하여 

맞이해 오는 일을 주도한 선장 김 안토니오(김효임·김효주의 오라버니)

를 서울에 사는 교우로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120)

그러나 그 밖의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신자들은 기해·병오박해 때 무

사했다. 이렇게 피해를 면한 용머리 원씨 집안 신자들은 기해·병오박해 

이후 곧 신앙공동체를 재건하여 유지해 나갔다. 기해·병오박해 이후 재

건된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우선 원 수산나의 가족들을 들 수 

있다. 원 수산나의 아버지는 원 베드로이고, 어머니는 이 루시아이다. 원 

120) 랑드르 신부가 1861년 10월 22일 알브랑 신부에게 보낸 서한(A-MEP, Vol.579, f.597); 조현범, 「메스

트르 신부 및 랑드르 신부의 생애」, 『내포 천주교의 역사와 문화』, 2012, 281~2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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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나는 1843년에 용머리에서 태어났고, 어려서 대세를 받았으며, 15

세 때인 1857년에 성 베드로와 혼인했고, 16세 때인 1858년에 베르뇌

(Berneux, 張敬一) 주교에게 성사를 보았으며, 17세 때인 1859년에 베

르뇌 주교에게 견진을 받았다. 원 수산나의 조부도 입교했는데, 그의 대

부는 정의배(마르코, 1795~1866)였다. 정의배는 주일에 그의 집을 자주 

드나들었으므로, 원 수산나는 어려서부터 정의배를 자주 보았다. 1866년 

병인박해 때 베르뇌 주교가 체포되자 원 수산나의 조부는 비신자인 5촌

을 보내 베르뇌 주교의 문초 받은 상황을 보고 오게 했다.121)

다음으로 원 마리아의 가족들을 들 수 있다. 앞에서 알아보았듯이 

1824년 용머리에서 태어난 원 마리아는 12세 때인 1835년에 교리를 배

워 입교했고, 17세 때인 1840년에 조 베드로와 혼인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 이 골룸바는 1865년에 선종할 때까지 용머리에 살면서 신앙생

활을 이어갔다.122) 또한 한때 첩을 두고 생활한 원윤철은 첩을 정리하라

는 베르뇌 주교의 명령에 따라 첩을 끊어버리고 아들을 데리고 지내며 계

명을 잘 지켰으며, 살림이 지내기에 어렵지 않은 그의 집에는 왕래하는 

교우들이 많았다. 아울러 그는 1866년 병인박해로 베르뇌 주교가 순교

한 뒤에 돈을 모아 배편을 마련하여 박해의 상황을 알리는 편지를 중국

에 보내게 했고, 또한 베르뇌 주교의 시신을 수습하여 안장하는 일을 크

게 주선하기도 했으며, 김 안토니오를 보낸 일에도 많은 힘을 썼다.123) 여

기서 김 안토니오를 보낸 일은 김효임·김효주의 오라버니 김 안토니오가 

1861년 초에 랑드르·조안노·리델·칼레 신부 등 4명의 선교사들을 서해 

백령도에서 배를 이용하여 맞이해 온 일을 말한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원윤철의 교회 지도자다운 활동으로 볼 때, 그는 베르뇌 주교에게 용두리 

공소회장으로 임명되고 그의 집은 공소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21) 『1921년도 병인순교자 시복 재판기록(Ⅱ)』, 「원 수산나 증언」, 절두산 순교성지 소장 필사본, 3~6쪽.

122)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5쪽.

123)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2, 「병인치명사적 9권 008-009 원 베드로」, 320~321쪽; 

『치명일기』, 정리번호 84번, 「원 베드로(혹은 사도 요한), 동지」, 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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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원윤철의 형제들과 자녀들도 모두 다 천주교를 믿었다.124) 그런

데 아래의 〈표 4〉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원윤철은 형제로 원종철과 원

의철 두 동생을 두었다. 그리고 자녀로 원윤철은 원문명·원영명·원상문·

원춘문 4남을 두었고, 그의 동생 원중철은 원유문을, 원의철은 원용면을 

각각 두었다. 그리고 원윤철의 형제들과 자녀들의 묘는 대부분 용머리

에 있다. 그러므로 원윤철·원종철·원의철 3형제와 그들의 자녀들인 원문

명·원영명·원상문·원춘문·원유문·원용문 등은 용두리에 살면서 용두리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원정길(元丁吉) 가족을 들 수 있다. 원정길은 본래 용두리

에 살다가 1866년 당시로부터 10여 년 전에 어머니를 따라 상경하여 양

반댁 청지기로 있었는데, 그의 할아버지는 용머리에 그대로 살면서 용머

리 신앙공동체의 일원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했다.125)

이렇게 기해·병오박해 이후에 재건되어 원씨 집안을 중심으로 유지

되던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1866년 병인박해를 만나 원윤철·성연순·원

정길 등이 체포되면서 또다시 시련을 맞게 되었다. 봄에 시작된 박해가 

잦아들다가, 프랑스 함대가 조선을 침략한 병인양요로 인하여 다시 박해

124)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2, 「병인치명사적 9권 008-009 원 베드로」, 320~321쪽.

125) 『포도청등록』 하(좌포록), 「원정길(1866.10.15)」, 422쪽.

○厚魯(1762, 龍頭里)  ―  潤哲(1786, 龍頭里)  ―  命文(1805, 龍頭里)  ―  喆常(1824, 龍頭里)

                                                                            ―  義常(1828, 龍두里)

                                                                            ―  永文(1812, 龍頭里)  ―  勳常(1831, 龍頭里)

                                                                            ―  相文(1817, 龍頭里)  ―  悌常(1860) 

                                                                            ―  春文(1819, 豐德)     ―  昌常(1847, 龍頭里)

                                     ―  重哲(1789, 龍頭里)  ―  有文(1824, 龍頭里)  ―  德常(1857, 龍頭里)

                                                                                                                  ―  厚常(1861, 龍頭里)

                                     ―  宜哲(1792)              ―  用文(1818, 龍頭里)  ―  弘常(1849, 龍頭里)  

〈표 4〉 원윤철 형제 그 자녀들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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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열되면서, 천주교 신자를 고발하는 자에게 큰 상을 준다는 방문이 

나붙자, 원윤철 집에 사환으로 있던 자가 이 방문을 보고 큰 상을 탈 욕심

으로 포도청에 가서 그를 고발하여, 1866년 10월에 포도청 포졸에게 고

양 용머리에서 붙잡혀 옥에 갇혔다. 이때 남문 밖 이문골에 살던 원윤철

의 생질이자 김경보(안토니오)의 수양아들인 성연순이 외삼촌 원윤철의 

집으로 피신해 있다가 그와 함께 체포되었다.126) 또한 본래 용두리 살다

가 상경하여 양반댁 청지기로 있던 원정길도 1866년 10월에 체포되어 

포도청 옥에 갇혔다.127)

원윤철·성연순·원정길은 1866년 10월 15일 포도대장 앞에 불려가 

심문을 받았다. 우선 원윤철은 4년 전인 1862년에 자암에 사는 정의배

에게 천주교 교리를 배워 베르네 주교에게 요한이라는 세례명으로 세례

를 받았으며, 천주교를 공부한 지 이미 다년에 이르렀다고 진술했다.128) 

그러나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그가 1861년 2월에 김 안토니오가 랑드

르·조안노·리델·칼레 신부를 배로 백령도에서 영입하는 일에 많은 힘을 

썼던 점으로 볼 때, 1862년에 정의배에게 교리를 배우고 영세했다는 그

의 진술은 사실로 믿기 어렵다. 이어 그는 상종한 교우로 아현에 사는 최

인서(요한) 1명 외에는 모른다고 딱 잡아뗐으며, 그 지경에 이르러 어찌 

해당 법률을 피할 수 있겠느냐고 하면서 군말 없이 자백한다고 진술했

다.129)

성연순은 천주교를 배운 지 오래되고 익히 들었으나 실로 그 의미를 

모르고 눈으로 책을 볼 줄 모르며 입으로 익히지 않았다고 진술했다.130) 

그러나 그와 원정길을 심문하는 과정에서 1866년 봄 박해 때 양아버지

126) 수원교회사연구소 역주편찬, 『병인치명사적』 4, 「병인치명사적 22권 140 성연손·원 요한 사도」, 

954~955쪽; 『치명일기』, 정리번호 84번, 「원 베드로(혹은 사도 요한), 동지」, 38쪽; 『포도청등록』 하

(좌포록), 「원윤철(1866.10.15)」, 420~421쪽.

127) 『포도청등록』 하(좌포록), 「원윤철(1866.10.15)」, 420~421쪽.

128) 위의 책, 421쪽

129) 위와 같음.

130) 위의 책, 「성연순(1866.10.15.)」, 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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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김경보를 도와 함께 서양 선교사를 배에 태워 외국으로 탈출시킨 사실

과 조카인 원정길에게 돈 1백 냥을 빌려 서양 선교사를 탈출시키는 데 보

탠 사실이 드러났다.131) 그리고 원정길은 용머리에 사는 조부가 천주교를 

믿는 신자이기는 하지만 서신만 주고받고 왕래하지 않아 천주교를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또한 진외숙인 성연순에게 돈 1백 냥의 빚을 얻어 준 

것은 장사 밑천이 필요하다고 사정하여 그의 말을 믿고 구해준 것이라고 

진술했다.132)

세 사람에 대한 심문이 모두 끝난 뒤, 원윤철은 천주교를 배워 영세하

고 결탁하여 왕래한 죄로, 그리고 성연순은 돈을 달갑게 받고 멋대로 왕

래하고 남의 나라에 몰래 들어가 외적을 불러들이고자 한 죄로, 둘 다 사

형선고를 받고 1866년 10월 18일 양화진에서 군문효수형으로 순교했

다.133) 반면에 원정길은 애당초 천주교에 물들지 않고 김경보·성연순 등

에게 속임을 당했으므로, 용서할 만한 정상이 있고 처벌한 만한 증거는 

없다는 판결을 받아 석방되었다.134)

한편 원윤철과 이 골룸바의 딸 원 마리아는 12세 때인 1835년에 입

교하여 용머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17세 때인 1840년에 조 베드로와 

혼인했으며, 1845년에 김대건 신부에게 보례를 받았다. 그리고 남편 조 

베드로가 1868년에 임종 대세를 받고 죽은 뒤부터 안양골(지금의 은평

터널 수색 쪽 입구 근처에 있던 마을)135)에서 자식들에 의지하여 살던 그

131) 위의 책, 420~421쪽.

132) 위의 책, 「원정길(1866.10.15.)」, 421쪽.

133) 『승정원일기』 고종 3년(1866) 10월 17일; 『일성록』 고종 3년(1866) 10월 18일.

134) 『승정원일기』 고종 3년(1866) 10월 17일.

135) ‘안양골’에 대해,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5

쪽에서는 ‘현재 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으로 이해했다. 그러나 『수색성당 100년사』, 천주교 수색

성당, 2009, 179쪽에서는 ‘지금의 은평터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한글학회 편술, 『한국 지명 총람』 

1(서울편), 한글학회, 1966, 84쪽 서대문구 은평출장소 수색동 항목에서는 “이조 때 한성부 북부 연희

방의 안양굴 또는 한자명으로 안양동(安陽洞)이었는데, 1914년 4월 1일 부제 실시에 따라, 구룡동을 

병합하여 앞 들 건너 쪽에 있는 물치의 이름을 따서 수색리(水色里)라 했다.”고 서술했다. 원 마리아의 

고향이 고양 용머리였던 점을 고려할 때, 그가 거주했던 ‘안양골’은 지금의 은평터널 수색 쪽 입구 근처

에 있던 수색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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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1869년 박해 때 먼저 잡힌 교우의 고발로 체포되어 포도청 옥에 갇혔

다가 심문 과정에서 배교하고 풀려났으며, 블랑(Blanc, 白圭三) 신부에게 

첫 번째 고해할 때 배교한 죄를 용서 받았다.136)

또한 기해박해 때 체포되었다가 풀려난 뒤 서울에서 살며 신앙생활을 

계속하던 김 베네딕타는 17세 때인 1842년 결혼했는데, 33세 때인 1858

년에 과부가 되어 딸과 의지해 지냈다.137) 그는 1866년 병인박해 때 딸과 

함께 대궐 지밀나인 방에서 지내다가, 그 나인이 죽자, 그 방에 드나들던 

무수리가 그 재물을 가질 욕심으로 그를 내쫓으려고 무고하여, 그는 애매

하게 도적으로 몰렸다.138) 해마다 성사를 받던 그는 1866년 병인박해 후 

10년 동안 냉담하며 신앙생활을 멀리하다가 1876년부터 회개하여 신앙

생활을 재개했다.139)

요컨대 기해·병오박해 이후 용머리 신앙공동체를 재건하여 주도하던 

원윤철이 병인박해 때 용머리에서 생질인 성연순과 함께 체포되어 순교

하면서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또다시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때 용머리 출

신으로 순교한 원윤철은 현재 시복·시성을 추진하고 있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선정되어 시복·시성 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136)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2, 「원 마리아 증언」, 655쪽.

137) 수원교회사연구소 엮음, 『기해·병오 순교자 시복재판록』 1, 「김 베네딕타 증언」, 255쪽. 

138) 위와 같음.

139) 위의 책, 255·2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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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개화기·일제강점기 용머리 신앙공동체

병인양요(1866)·남연군묘도굴사건(1868)·신미양요(1871)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의 박해가 거듭 격화되었지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병

인박해 때 고양 용머리 신앙공동체에서는 원윤철 한 명만 체포되어 순교

했을 뿐 나머지 신자들은 무사했다. 그러나 박해가 여러 차례 거듭되고 

갈수록 격화되면서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즉, 피

해를 면한 신자들이 체포되어 죽게 될까 두려워 지니고 있던 교회 서적들

이나 성물들을 땅속에 묻고 냉담하며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일이 속출했

다.140)

이렇게 거듭되는 정부의 박해로 냉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일

부 원씨 집안 신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계승해 나갔다. 그들의 가계도를 

작성하면 아래의 〈표 5〉와 같다. 즉, 원윤철의 사남 중 삼남인 원상문의 

아들 원제상과 손자 원용운·원용임·원용정·원용안 및 그들의 후손들은 

신앙을 굳게 지켜 용머리 신앙공동체를 재건해 나갔다. 이러한 사실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조상들의 신앙 전통을 계승하여 신앙생활을 착실

히 하던 원용운의 아내 김해김씨가 후손들에게 “너희는 치명자 집안이니 

절대로 냉담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할 뿐만 아니라 세상을 떠날 때도 후

손들에게 “너희는 치명자 집안임을 명심하여 신앙생활을 착실히 잘 유지

해 나가라.”고 유언한 점, 김원용·김해김씨 전전부터 집안 대대로 용머리

에 살면서 천주교를 믿어 왔다는 점 등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또한 자신이 

140) 이러한 내용은 2021년 3월 15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47번길 21-7(용두동 175-12)에 거주하

는 원황연(바오로)의 부인 김진숙(아녜스)과 그 시어머니 최영옥(81세, 엘리사벳)이 필자에게 증언해 

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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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던 십자 고상 하나를 김해김씨가 후손들에게 물려줘 그 유품이 오

늘날 집안에 전해지고 있는 점과 최근에 김해김씨의 묘를 파서 유해를 수

습할 때 묵주가 함께 나온 점,141) 원용임의 아들 원석희의 묘와 원용안의 

묘가 김포군 천주교회 가정묘지에 있는 점들도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그리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용훈·김해김씨가 살았던 곳, 즉 

현재 그 증손자 부부 원황연·이진숙이 모친 최영옥을 모시고 살고 있는 

곳은 바로 원용훈이 1951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용두리 공소로 사용되었

던 곳이라는 사실을 통해서도 용두리 신앙공동체가 재건된 모습을 엿볼 

수 있다.

그러면 병인박해 이후에 원윤철의 삼남 원상문과 그 후손들을 중심으

로 집안의 신앙 전통을 계승하여 힘써 재건한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모습

이 한국천주교회사에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보자.142) 우선 종현 본당 소

속 시기인 1883년부터 1891년 10월까지의 경기 고양 지역 공소들을 교

세통계표를 통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 6〉과 같다. 이 표에서 보아 알 

141) 위와 같음. 그러나 김해김씨 묘에서 나온 묵주는 유해와 함께 화장해 선산에 뿌렸기 때문에 지금 전해

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내용은 2021년 3월 15일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용두로 47번길 21-7(용두동 

175-12)에 거주하는 원황연(바오로)의 부인 김진숙(아녜스)과 그 시어머니 최영옥(81세, 엘리사벳)이 

필자에게 증언해 준 것이다. 

142) 이에 관한 내용은 약현성당백주년사편찬위원회 편, 『약현 본당의 공소와 교세 통계표(1891-1991)』, 천

주교 중림동 교회, 1991,17~84쪽과 양인성, 앞의 논문, 49~75쪽 등을 참고하여 정리했다. 

○相文(1817, 龍頭) ― 悌常(1860) ― 容雲(1886, 龍頭) ― 範喜1902, 龍頭) ― 鍾瑞(1938) ― 黃淵(1964)

                                                                                                                                                  ― 範淵(1971)

                                                         ― 容任(1897)          ― 錫喜(1920, 天主) ― 鍾求(1944) ― 昌淵(1973)

                                                                                                                                                  ― 咏淵(1975)

                                                                                                                          ― 鍾敏(1960)

                                                                                          ― 鎬喜(1926)

                                                         ― 容定(1899)          ― 慶喜

                                                         ― 容安(1903, 天主) ― 銀喜(1931)        ― 鍾國(1962)

                                                                                                                   ― 鍾薰(1967) 

〈표 5〉 원상문(元相文)과 그 후손 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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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고양 지역의 공소로 청대(동) 공소와 고태골(현재 

은평터널 신사동 쪽 입구 근처 마을) 공소만 나오고 용머리 공소는 보이

지 않는다. 

다시 약현 본당 소속 시기인 1891년 11월부터 1908년 4월까지의 경

기 고양 지역 공소들을 교세통계표를 통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 7〉과 

같다. 여기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도 고양 지역의 공소로 고태골 

공소, 한들(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공소, 행주(현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공소, 동포(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공소 등만 나오고 용머리 공

소는 보이지 않는다.

이어 행주 본당 소속 시기인 1909년 5월부터 1937년까지의 경기 고

양 지역 공소들을 교세통계표를 통하여 살펴보면, 아래의 〈표 8〉과 같

다. 이 표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에는 고양 지역의 공소로 용머

리(현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공소가 고태골 공소, 미역절(고양시 일산

서구 대화동) 공소, 노루뫼(현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공소, 무리치

(현재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공소, 대화리(현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

공소명 설정연도 당시 위치 현 위치 비고

청대(동) 1884 원당읍 원당리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고태골 1891 은평면 신사리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공소명 설정연도 현위치 비고

고태골 1891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한들 1899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899년 교세 통계표만 나옴

행주 1899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두세 신부 서한 1899.8.1

동포 1902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표 6〉 1883년~1891년 10월 종현 본당 관할의 고양 지역 공소

〈표 7〉 1891년 11월~1908년 4월 약현 본당 관할의 고양 지역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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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공소, 행신리(현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공소, 덕리 공소 등과 더불

어 비로소 모습을 드러낸다. 이들 중 용머리 공소는 미역절 공소와 함께 

1910년 교세통계표에 처음 나온다. 그러나 1905년부터 1909년까지의 

교세통계표가 누락되어 있다. 때문에 용머리 공소가 다시 재건된 시기는 

1905~1910년이라는 것만 알 수 있고,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용두리 공소가 다시 모습을 드러낸 행주 본당 소속 시기의 고양 지

역 공소들의 신자 수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9〉과 같다. 여기서 보아 알 

수 있듯이, 신자 수가 용머리 공소는 평균 21.7명, 고태골 공소는 평균 

154.6명, 미역절 공소는 평균 45.4명, 노루뫼 공소는 평균 25.3명, 무리

치 공소는 평균 15명, 대화리 공소는 평균 56.3명, 행신리 공소는 평균 

18명, 덕리 공소는 평균 23명이었다. 신자 수를 기준으로 공소의 순위를 

매기면 용머리 공소는 신자 수가 21.7명으로 고양 지역 8개의 공소들 중 

6번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1912년부터 1933년까지 교세통계표에 

용머리 공소의 신자 수가 표기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이 기간에는 용머

리 신앙공동체 대신 가까운 다른 신앙공동체에서 함께 공소가 치러진 것

이 아닌가 한다. 

본당 공소 설정 연도 당시 위치 현 위치 비고

행주 1909 지도면 행주리 고양시 덕양구 행주외동

고태골 1891 은평면 신사리 서울시 은평구 신사동

용머리 1905~1910 신도면 용두리 고양시 덕양구 용두동 용두리

미역절 1905~1910 송포면 대화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주엽리

노루뫼 1914 일산읍 장항리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무리치 1918 일산읍 산황리 고양시 덕양구 능곡동

대화리 1918 송포면 대화리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행신리 1937 지도면 행신리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덕리 1937 고양군 ?

〈표 8〉 1909년 5월~1937년 행주 본당과 그 관할 고양 지역 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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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중간에 용머리 신앙공동체에서 공소가 치러지지 않은 시기도 

있었다. 그렇더라도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1951년까지 고양 지역의 대표

적인 신앙공동체의 하나로 유지되면서 공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므로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고양 지역의 가장 유서 깊은 신앙공동체

의 하나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도 행주 고태골 용머리 미역절 노루뫼 무리치 대화리 행신리 덕리 비고

1909 교세통계표 누락

1910 141 104 26 49

1911 161 109 26 58

1912 185 109 67

1913 176 114 53

1914 186 123 56 25

1915 157 101 58 18

1916 163 107 54 29

1917 209 107 54 29

1918 160 93 15 80

1919 152 111 46

1920 110 129 38

1921 104 107 34

1922 96 98 46

1923 107 96 42

1924 163 113 44

1925 교세통계표 누락

1926 교세통계표 누락

1927 교세통계표 누락

1928 교세통계표 누락

1929 교세통계표 누락

1930 133 111 33

1931 137 115 34

1932 134 107 31

1933 210 117 35

〈표 9〉 1909년 5월~1937년 행주 본당과 그 관할 고양 지역 공소의 연도별 신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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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맺음말

이제까지 교회 측 자료와 관변 측 자료를 두루 활용하여 기해박해 이

전부터 1951년에 이르는 고양 용머리 신앙공동체의 실상을 체계적으로 

규명해 보았다. 이제 이 논문을 통하여 살펴본 내용들을 요약함으로써 맺

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용머리 신앙공동체와 관련하여 우선 주목되는 인물들은 김효임·김효

주 자매의 가족들이다. 그들 중 맨 먼저 입교한 사람은 두 자매의 모친 정 

마리아이다. 그는 먼저 입교한 뒤 자녀들을 가르쳐 입교시켰다. 그가 입

교한 시기는 남편 김씨가 집안이 망할까 두려워 목을 매 자살하기 이전

이다. 그는 남편 김씨가 자살한 직후, 즉 1829년 이전에 자녀들을 데리고 

밤섬에서 고양 용머리로 이주했는데, 용머리는 정 마리아의 친정 동네로 

추정된다. 그러므로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1829년 이전에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정 마리아의 가족들이 용머리로 이주하

기 이전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용머리에 살던 원 마리아가 1835

년에 입교한 점, 그의 부친 원윤철과 그의 형제들도 모두 입교했는데, 그

의 고모 원 루치아가 1827년 이전에 입교한 점, 1835년 11월 말 모방 신

부가 입국하여 보고 받았을 때 용머리 교우촌의 교우와 예비신자를 합쳐 

연도 행주 고태골 용머리 미역절 노루뫼 무리치 대화리 행신리 덕리 비고

1934 199 130 18 35

1935 172 137 19 40

1936 172 130 20 46

1937 128 134 21 43 18 23

평균 154.6 89.7 21.7 45.4 25.3 15 56.3 1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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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40~50명에 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1827년 

이전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김효임의 가족들과 원 마리아의 가족들 등이 살면서 교우촌을 형성

했던 용머리는, 대대로 용두동 중촌(가운데 마을, 중리, 2리, 용중, 창릉

동6통)에 살면서 천주교를 믿어 온 원주원씨 26세 원용원(1885년 출생)

의 아내 김해김씨(1884년 출생)가 후손들에게 너희는 순교자 집안이라

고 평소 일러주고 또 죽을 때 유언한 점, 용머리에 거주하는 원씨들 묘의 

위치가 『원주원씨문정공파보』(2017)에 중촌·중리·2리로 기재되어 있는 

점, 용두리 출신 원귀임과 원윤철이 기해박해와 병인박해 때 순교한 점, 

용두리 중촌이 『한국지명총람』에 ‘용머리 중앙이 되는 마을’로 서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용두리 중촌(가운데 마을, 중리, 2리, 용중, 창

릉동6통)이 확실하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병인박해 때 순교한 ‘원윤철(元

允哲)’은 『원주원씨문정공파보』 권3 144쪽에 수록되어 있는 23세 ‘원윤

철(元潤哲)이 분명하다.   ·

또한 용머리에 세거하던 정씨 집안, 원씨 집안, 임씨 집안 등은 서울 

서부 지역 강변 마을들인 한강진·삼개·밤섬 등의 신자들과 혼인 관계나 

친족 관계 등을 매개로 연계망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계망을 통

하여 용머리에 천주교가 전파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용머리 신

앙공동체는 모방 신부가 용머리를 사목 순방했을 때 김효임·김효주 집

을 공소로 정하고 그들의 오라비 김 안토니오를 공소회장으로 임명함으

로써 공소로 설립되었다. 한편 김효임·김효주 가족들은 서울에도 거처를 

마련하여 머물러 살면서 서울에 거주하던 주요 신자들과 두루 교유했다. 

1839년 기해박해가 점차 격화되면서 용머리 신앙공동체에 대한 박

해가 3월 20일 단행되었다. 이때 김효임·김효주 자매가 체포되어 포도청 

옥에 갇혔다. 두 자매는 포도청과 형조에서 심문을 받을 때 갖은 고문을 

다 받았다. 그러나 두 자매는 태연히 참으며 한결곁이 신앙을 증언했다. 

그 결과 사형선고를 받고 김효주는 7월 26일 23세로, 김효임은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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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로 각각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원귀임도 포

도청과 형조에서 심문을 받을 때, 심문관이 주뢰형 등을 가하며 배교하고 

목숨을 구하라고 권유했지만, 끝내 신앙을 굳게 지켜 마침내 사형선고를 

받고 6월 10일 22세로 서소문 밖 형장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이

들 세 순교자는 1925년 시복되어 복자품에 오르고 다시 1984년 시성되

어 성인품에 올랐다.

기해박해 때 김효임·김효주 가족들만 피해를 입고 원씨 집안 신자들

은 무사했다. 이렇게 살아남은 원씨 집안 신자들은 원윤철 가족들과 원 

수산나 가족들 등을 중심으로 용머리 신앙공동체를 재건하여 유지해 나

갔다. 원윤철은 선교사들을 영입하는 일에 힘을 쓰는 등 교회의 지도자로 

활동했다. 이렇게 유지되어 오던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1866년 병인박해

를 만나 10월에 용머리에서 원윤철과 성연순이 체포되면서 또다시 시련

을 맞게 되었다. 이들은 포도청에서 심문을 받은 뒤, 원윤철은 천주교를 

배워 영세하고 결탁하여 왕래한 죄로, 성연순은 남의 나라에 몰래 들어

가 외적을 불러들이고자 한 죄로 사형선고를 받고 10월 18일 양화진에서 

군문효수형을 받아 순교했다. 원윤철은 현재 시복·시성을 추진하고 있는 

‘하느님의 종’ 이벽 요한 세례자와 동료 132위에 선정되어 시복·시성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의 거듭되는 박해로 냉담자들이 속출하는 가운데서도 용머리에 

사는 원윤철의 사남 중 삼남 원상문의 아들 원제상과 손자 원용운·원용

임·원용정·원용안 및 그들의 후손들은 신앙을 굳게 지켜 용머리 신앙공

동체를 재건해 나갔다. 이러한 용두리 신앙공동체는 종현 본당 소속 시기

인 1883~1891년 교세통계표와 약현 본당 소속 시기인 1891~1908년까

지의 교세통계표에 용머리 공소의 모습이 보이지 않다가 행주본당 소속 

시기인 1909~1937년까지의 교세통계표에 비로소 용머리 공소는 모습

을 드러냈다. 중간에 용머리 신앙공동체에서 공소가 치러지지 않은 시기

도 있었지만,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1937년까지 고양 지역의 대표적인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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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공동체의 하나로 유지되었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공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그러므로 용머리 신앙공동체는 고양 지역에서 가장 유서 깊은 

신앙공동체로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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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Catholic Community in 
Yongmeori, Goyang

Seo, Jong-tae

Professor, Saenamter Academy

The Catholic faith community in Yongmeori, Goyang, Gyeonggi-do, was 

formed around 1827 and has continued to exist until the present age. This 

can be confirmed by the following facts: the family members of the sisters 

Hyo-im Kim and Hyo-ju Kim, who lived in Bamseom Island in Seogang, 

Seoul, joined the Catholic religion and then moved before 1829 to their 

maternal grandparents’ in Yongmeori to live a life of faith; Yun-cheol Won’s 

family, who were living in Yongmeori, began to believe in the Catholic faith 

before 1827. At the end of 1835, when Father Pierre Philibert Maubant 

entered Korea, there were a total of 30-40 believers in the Catholic village 

of Yongmeori. The village was established as a station (‘gonso’ 公所 in 

Korean) by Father Maubant who made a pastoral visit to Yongmeori. At this 

time, Antonio Kim, the owner of the house that provided the station, was 

appointed chairman of the station. During the Kihae Persecution in 1839, 

the family members of Hyo-Im Kim and Hyo-ju Kim from the Yongmeori 

Station were arrested. Among them, only the sisters Hyo-im Kim and Hyo-ju 

Kim kept their faith firmly despite the harsh torture and were martyred. The 

rest of the family abjured their religion and were released. At this time, G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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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Won who was born in Yongmeori and living in Seoul, was also arrested, 

and after confessing her faith, she was martyred. Yun-cheol Won, who 

escaped arrest, continued his Catholic practice in Yongmeori after the Kihae 

Persecution, serving as the leader of the church. However, in October 1866, 

when the Byeongin Persecution was in full swing, he was arrested along 

with his nephew Yeon-soon Seong and martyred in Yongmeori. This was 

another ordeal that the Yongmeori Catholic community had to face. Later, 

with the signing of ‘the France–Korea Treaty of 1886’, the missionaries were 

able to engage in missionary activities in Korea, and the Yongmeori Catholic 

community was rebuilt. From 1910 on, it has served as the station in the 

Goyang area under the Haengju Parish Church. Since then, it has continued 

its role as the representative Catholic community in the Goyang area down to 

the present age. Therefore, the Yongmeori Station is of great significance as a 

historic Catholic faith community in Goyang.  

Keywords : Yongmeori, Goyang, the Catholic village of Yongmeori, 

Hyo-im Kim, Hyo-ju Kim, Gwi-im Won, Yun-cheol Won

 투고일 : 2020.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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